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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의 것이라는 허위 문서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1. 8월 14일, 외국의 자칭 ‘미디어’에 의해, 7월 8일에 도쿄전력이 실시한 처리수

탱크군 조사 결과,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대폭 초과하였기 때문에 평형수 교환

으로 ALPS 처리수 희석을 가속화하여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외무성의 공전(公電)이라는 문서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2. 상술한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외무성의 공전이라는 문서는 완전히 허위

입니다. 

3. 외무성 간부라고 하는 인물의 ALPS 처리수에 관한 발언을 기록하였다는 메모,

IAEA 사무국 내부 문서로 위장한 문서 외에 외무성의 공전을 위조하는 등, 수단

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자

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재해지의 부흥을 

방해하고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재해지 사람들의 감정도 크게 상처입히는 것으로, 

정부로서 허위 정보와 그 유포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참고] ALPS처리수 

ALPS(다핵종 제거 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등을 통해 트리

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안전 관련 규제 기준치를 확실히 밑돌 때까지 

정화한 물. 나아가 ALPS 처리수가 이후 충분히 희석되고, 트리튬을 포함한 방

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낮

춘 다음에 해양 방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